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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팍타크로는 말레이시아어인 ‘세팍’(발로 차다)과 태국어인 ‘타크로’(공)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15

세기경 동남아시아 궁정경기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에는 1987년 한국사회체육센터 강습회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한국대표팀은 1988년 세계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에 처음 참가하였고, 2000년부터 전

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1988년 대한세팍타크로협회가 창설되었으며, 부산지회는 1998년 창립되어 당시 반송중 김희규 

교사를 비롯해 심판교육을 받은 여러 교사들이 부산에 세팍타크로 종목을 소개했다. 2000년 2월 정

식으로 부산세팍타크로협회를 창립, 부산시체육회에 정식가맹단체로 가입했다.

2000년 동의공고와 반송중이 팀을 창단해 활동하던 중 2003년 말 동시에 해체되는 바람에 한때 협

회 존립의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2005년 부산시체육회 이무진 운영팀장의 노력에 의해 당시 부

산시의원 김청룡 회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산세팍타크로협회를 재정비하였다. 2005년에는 부산정

보대팀(여자), 부산시체육회팀(남자)이 창단했다. 2006년에는 부산환경공단 남자팀이 부산시체육회

팀을 인수하여 창단했고, 남자 고등부 부산기계공고팀이 창단하면서 재부흥기를 맞이했다.

이후 2008년 부산정보대학 여자팀이 해체된 반면 부산환경공단 여자팀을 창단했으며, 같은 해 제

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환경공단 남자팀이 은메달을, 부산환경공단 여자팀과 부산기계공고가 

동메달을 획득해 종합 2위를 달성했다.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부산환경공단 남자팀

과 부산기계공고가 금메달을, 부산환경공단 여자팀이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대망의 전국체육대회 

종목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2012년에는 부산체고 남고부팀이 부산기계공고팀을 인수

하였다.

2013년 2월 부산환경공단 이철형 이사장이 협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제94회 전국체육대

회에서 부산환경공단 여자팀이 은메달, 남자팀이 동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2위를 달성하였다.

현재 부산환경공단에는 신추광, 마광희, 전영만(이상 남자), 김이슬, 심수연, 이민주, 김잔디(이상 

여자)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세팍타크로협회에는 부산환경공단 남・여팀, 부산

체고(남고부) 총 3개팀에 15명의 선수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표

일자 내용

2000.02.10 부산광역시세팍타크로협회 창립총회 개최

2000.02.26 부산광역시체육회 가입 

2000.03.12 동의공고 세팍타크로팀 창단

2000.03.15 반송중 세팍타크로팀 창단

2005.05.11 부산정보대 세팍타크로팀 창단

2005.05.09 부산시체육회 세팍타크로팀 창단

2006.02.20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 남자팀 창단

2006.03.23 부산기계공고 세팍타크로팀 창단

2008.03.13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 여자팀 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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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팍
타크로
협회

현직 회장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 �2010.10~2011.07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 �2011.07~2012.05 

부산광역시 북구청 

부구청장

- �2012.05~현재 

부산환경공단 이사

현직 회장 및 임원

협회 직위 성명 소속

회장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부회장

박병대 송월타월(주) 대표이사

양갑석 감천중학교 체육교사

한성수 한창운수 대표

최중식 변호사

전인배 동의공업고등학교 교사

오승환 (주)국제산업개발 본부장

양희창 (주)자연수종합상사 대표이사

전무이사 최영완 부산체육고등학교 감독

이사

강석환 전 부산타워 대표

김영길 변호사

김인숙 동원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철각 (재)한국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김현숙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장

김현철 (주)동인 대표

문종태 (주)유성도금 대표이사

박영철 THeng 대표

안나영 부산여자대학교 교수

편도식 삼신포장 대표

이선동 (주)디케이금속 대표이사

감사
이상학 이상학세무회계 사무소장

이응철 협성건설 상무

역대 회장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김백수

김백수

김청룡

김청룡

이철형

1998.02～2002.02

2002.02~2005.04

2005.05～2008.02

2008.02～2012.12

2013.02～현재

일자 내용

2011.10.12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세팍타크로 종합 1위

2012.12.21 부산체고 세팍타크로 남자고등부팀 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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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3/14 - - 1/5 1/4 1/5

2008 3/15 - - 1/5 0/0 2/10

2009 3/15 - - 1/5 0/0 2/10

2010 3/14 - - 1/5 0/0 2/9

2011 3/15 - - 1/5 0/0 2/10

2012 3/15 - - 1/5 0/0 2/10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6년)

연도 종합순위(득점)
획득메달

(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5(615) 0 / 0 / 2 3(307) - 5(307)

2008 2(1,540) 0 / 1 / 2 3(468) - 3(1,072)

2009 5(700) 0 / 1 / 0 2(532) - 7(169)

2010 10(211) 0 / 0 / 0 5(211) - -

2011 1(2,138) 2 / 1 / 0 1(754) - 1(1,384)

2012 6(754) 1 / 0 / 0 9(0) - 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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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개항된 부산은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서구 문물이 다른 지역

보다 빠른 시기에 유입되면서 근대적 등산 활동도 비교적 일찍 시작됐다. 부산지역 향토문화의 중심

지였던 동래에는 일찍부터 기영회와 동래청년회 등이 조직되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산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등산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부산의 등산 여명기라 할 당시는 일본 경찰들의 감시가 심해 어떤 단체를 구성하려면 허가를 받

아야 했기 때문에 산악회 조직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부산에서 근대등산이 태동하던 시기인 

1920년 한글학자인 최현배 선생이 동래고보(현 동래고 전신) 교사로 부임하여 휴일에 학생들과 함

께 금정산, 장산, 영축산 등의 근교 산을 등산하면서 일제의 압박에 대한 울분도 삭이고 애국애족하

며 국토를 아끼는 마음과 호연지기를 길렀다. 

부산에서 출범한 근대적 산악단체의 효시는 1946년 4월 15일 결성된 조선산악회 경남지부라고 

할 수 있다. 경남지부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신업재, 이재수 등은 1945년 9월 해방 직후에 결성된 

조선산악회의 회원으로서 이전부터 부산에서 산악운동을 이끌어온 선구자들이었다. 이들은 1946년 

6월 조선산악회 경남지부 창립기념으로 지리산을 올랐고, 이듬해 2월에는 본부와 경남지부가 합동

으로 지리산 스키 종주 등반을 감행하는 등 활발한 등산 활동을 펼쳤다.

1950년대 말을 전후해 부산 산악계는 신생 산악회가 속속 창립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1958년 부산청년등산구락부와 대륙산악회의 창립에 이어 이듬해에는 수정산악회와 하이커크럽, 

1960년 부산청년등산구락부에서 독립한 쟈일크럽, 1961년 하켄산악회, 1962년 구봉산악회 등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한 1963년에는 부산교직원산악회, 고려산악회, 하이카크럽, 부산대 학사산

악회, 부산대 의대생 주축의 여성들로 구성된 메아리클럽 등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부산 산악계의 저

변이 더욱 확대됐다. 기존의 한국산악회(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조선산악회가 한국산악

회로 명칭을 변경) 경남지부가 학술탐사 위주의 산악활동을 전개했던 반면, 이들 신생 산악회들은 등

산의 대중화를 주도하며 이후 부산 산악운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1965년 단위 산악회들이 각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효과적으로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연맹

체 결성의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때 결성된 것이 부산산악연맹이다. 당시 부산산악연맹은 부산지역

의 독자적인 연맹체로 현재의 부산산악연맹과는 다른 단체였다. 

1969년 대한산악연맹 부산직할시연맹이 창립되기 전까지 부산산악계의 유일한 연맹체로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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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악
연맹

현직 회장

홍보성

조은하이텍건설 고문

- �1981  

가네쉬4봉 정찰대원

- �1993  

다람수라-팝수라  

원정대장

- �1996~1998  

부산학생산악연맹 

부회장

- �2004~2008 

부산산악연맹 부회장

- �2004  

한국청소년오지 탐사대

  (파미르고원) 지도위원

- �2005   

한국 푸모리 

  원정대장

- �2006~2011  

  ‘다이내믹 부산  

   희망원정대(8000m급 

   14개 봉)’ 원정대장

- 부산광역시장 표창

- 체육훈장 맹호장 수훈




